
보도 자료  

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 (KU BioDefense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연구소 설립을 

기념하여 2월 10일 (화) 오후 2시 하나스퀘어 국제회의장에서 생물방어 분야의 국내외 전

문가 분을 모시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국에서는 전직 및 현직 국방차관보, 질병관

리본부 고위 공직자와 한국에서는 국회 관련 위원장님, 국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

정이다. 

 

최근 Ebola 발생과 9.11 탄저균 테러의 경험을 통하여, 생물방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연발생적인 대유행병(Natural Pandemic 

Disease)의 발생빈도 증가, 고위험성 병원체 연구증가로 인한 생물사고(Mismanagement), 

의도적인 생물테러(Bioterrorism)와 식품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생물학전 전쟁양상(Biological Warfare)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위시한 많은 선진국들은 생물방어((Biodefense)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생물방어기구

를 설치하고 시설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위협(threat)과 이

에 대한 대비(preparedness)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한국정부에도 충분한 정도의 

Biodefense 대비태세를 갖추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진행되는 연구마저 각 대학과 연구소에 산재되어 있어, 국

가적으로 볼 때, Biodefense 분야에 대한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재하고 있는 실정

이기에 고려대학교는, Biodefense 분야의 연구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물방어연구



소(BDRI : BioDefense Research Institute)” 를 설립하고, 자연발생적 대유행 질병(Natural 

Bio-outbreaks), 생물테러(인체, 식품, 동물, 농작물: Intentional Bio-terrorism) 및 생물학

전(Biological warfare) 등으로 말미암아, 향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반 사태를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생물방어(Biodefense) 분야에 필요한 1)학술 연구, 2)

정책개발 연구 및 3)교육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